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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C, 2년 연속 아시아 최고 지속가능금융 은행으로 선정 
 

 
 

HSBC는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유로머니 엑설런스 

어워드 2019 (Euromoney Awards for Excellence 2019)”에서 2년 연속 ‘지속가능금융 부문  

아시아 최고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속가능 금융 부문 글로벌 최고 은행’과 ‘지속가능 금융 부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고 은행’으로 동시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유로머니는 이번 시상 보도자료에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 

하나의 금융기관이 있다면, 이는 단연 HSBC일 것” 이라고 말했다. “HSBC는 그린 본드, 그린 

대출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신뢰받는 은행인 만큼 

늘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SBC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총괄인 다니엘 클리어는, “HSBC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유로머니에서 인정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HSBC는 장기 핵심 전략인 지속가능금융 분야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직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로머니는 ‘HSBC가 아시아 전역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특히, 이번 시상 검토 기간에 발행된 

그린, 사회 및 지속가능 (GSS) 채권 중 HSBC가 주관한 발행물의 절반 이상의 딜에서 

HSBC가 스트럭처링 어드바이저 (structuring advisor) 역할을 하며, 다른 여느 경쟁사들보다 

많은 통화와 시장을 커버하였다는 점이 집중 조명되었다. 아시아 그린, 사회, 지속가능(GSS) 

리그 테이블(중국 제외)에서 HSBC가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HSBC가 주관한 거래의 규모는 

총 30억 달러에 달한다. 

 

HSBC는 한국 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에서 다양한 지속가능금융 거래를 완료했다. 



 

HSBC가 지속가능금융 부문 아시아 최고 은행 상을 받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다. 

- HSBC 말레이시아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슬람 채권 

- 홍콩 최초의 그린본드 국채 (10억 달러) 

- 링크 리츠(Link REIT)의 그린 전환사채 (부동산 분야 최초) 

- 싱가폴 최초의 그린 대출 (호 비 랜드) 

- 호주 맥쿼리 대학의 지속가능 채권 (대학 발행 최초) 

- 기업은행의 한국 최초 사회적 책임 채권 발행 

 

우리나라의 경우, HSBC는 올해 7월까지 발행된 13개 지속가능채권 중 (그린, 소셜, 지속가능 

모두 포함) 10개를 주관하며, 압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선정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5년 만기 외평채 (그린, 지속가능 채권)과 국내 기업 최대 규모 

그린본드인 엘지 화학의 15억 달러 그린 본드 (달러, 유로 동시 발행), 글로벌 철강회사로서는 

세계 최초인 포스코의 ESG 채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이 있다. 

 

HSBC 증권 김도진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깨끗한 환경 보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본다.  HSBC는 고객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파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HSBC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와 관련된 고객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HSBC는 금융 시스템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이 금융산업의 주요 부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부본부장 2004-0882  

 

참고사항 

1 유로머니 (Euromoney)는 50 년 간 글로벌 금융 성장에 관한 보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12 개월 간 

유로머니의 보도에는 전 세계 100여 명의 은행 CEO, 재무 장관 및 중앙 은행 총재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유로머니의 Awards for Excellence는 은행 및 은행가들에게 의미있는 상으로, 1992 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글로벌 은행 업계 최초의 상이다. 올해 유로머니는 20 개의 글로벌 상, 50 개 이상의 지역 상, 최고의 은행상 수상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은행으로부터 약 1,000 건의 접수를 받았다. 자세한 정보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2 딜로직(Dealogic) 2018 년 4 월 1 일부터 2019 년 3 월 31 일까지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개인금융, 커머셜 뱅킹, 글로벌 뱅킹 및 마켓,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의 4개 사업군을 운영하며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6 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https://www.euromoney.com/research-and-awards/surveys-and-awards/awards-for-excellence/2019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년 3 월 31 일 기준으로 HSBC그룹의 자산은 2조 6천 5백 9십억 달러로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